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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type of physical therapist response work and its intensity, along with the 

prolonged prevalence of COVID-19, to determine the impact on physical therapists’ occupational stress and occupational burnout.

Method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118 physiotherapists and collected the participants’ gender, final educational 

background, clinical work experience, workplace type, additional workload, and fatigue associated with COVID-19. After 

excluding one participant who submitted an incomplete questionnaire, 117 respondents were included in the final data.

Results: Additional COVID-19-related workloads and response reliability for fatigue, occupational burnout, and occupational 

stress were shown to have Cronbach’s alpha measures of 0.76, 0.89, and 0.87, respectively. Groups who had experienced a new 

epidemic in the past showed higher fatigue levels (3.06±0.94) than those groups who had no such experience (2.49±0.84; p < 0.05). 

Correlation analysis of COVID-19 work fatigue and occupational burnout scale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r = 0.19; p < 0.05). 

The regression of occupational burnout and occupational stress showed a regression model of Y = 20.00+0.43X1 (X1: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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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5) and an explanatory power of 24.8% with an adj.R2 = 0.25.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various institutions, such as medical institution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hysiotherapists’ associations, should seek ways to manage and alleviate physiotherapists’ stress.

Key Words: COVID-19 work, Occupational burnout, Occupational stress

Ⅰ. 서 론

2019년 전세계적 유행이 발생한 신종 감염병인 

COVID-19는 전국적인 방역과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며 

COVID-19의 확산을 경험하고 지켜본 전국민들에게 

강한 두려움을 주고 있다(Lee et al., 2020). 정부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

의료체계의 감염관리역량을 키우고 있으며 의료현장

에서는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Jeong, 2017). 특

히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인력은 환자의 치료, 

검사, 연구를 담당하는 직접적인 역할 이외에도 의료

기관 방문자의 통제와 관리, 환경 소독, 교육, 자료 

정리 등 다양한 형태로의 추가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COVID-19의 대유행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

와 같은 감염병 통제 업무를 포함한 추가적인 업무들

은 일반적으로 의료기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내 종사

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COVID-19의 치료,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업무가 

장기화되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기존 업무에 

COVID-19 관련 업무가 가중되어 다양한 형태로의 스

트레스가 수반되고 있으며 특히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고충뿐만 아니라 피부질환, 근골격계통의 문

제와 같은 건강 악화도 나타나고 있다(Hu et al., 2020; 

Jun et al., 2021; Wang et al., 2020). 이에 따른 해결방안

과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강구되

고 있지만 실제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여전히 본 업무

와 COVID-19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의료기관 출입 통제, 환경 소독, 감염 교육, 문서 

업무 등은 의료직군에 특정되는 업무가 아니라 의료

기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업무로서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지속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Shin & Park, 2021). 

물리치료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통증 조절

과 기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의료직 종사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Bae & Park, 1998). 일반

적으로 물리치료실에 방문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업무

를 하며 치료는 건강보험규정에 따른 치료 시간, 방법, 

인원을 준수한다. 하지만 COVID-19 대유행의 장기화

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 또한 COVID-19

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COVID-19 감염 환자

를 대상으로 감염수칙을 준수한 상황에서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직접적인 치료 행위 외에도 의료기관 출입 

통제, 환경 소독, 감염 교육, 문서 업무 등의 통상적인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반적인 물리치료 대상 환자의 치료 공백으로 이어

지고 있으며 또한 물리치료사에게는 업무 피로도의 

증가로 이어져 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화되는 COVID-19의 유행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물리치료사의 대응 업

무의 종류와 업무 강도를 조사하고 물리치료사의 직

무 스트레스와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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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근무 지역에 

관계없이 물리치료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18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조사

를 실시하였고 성별, 최종학력, 임상근무경력, 근무지 

형태, 과거 신종 감염병 유행 경험 유무, COVID-19 

관련 추가 업무량과 피로도, 직무소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 직무스트레스(short form of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SF), 등을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조사에 대

한 협조를 구한 후 응답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명기한 온라인 설문지의 링크를 SNS를 통해 

배포하였고 설문에 동의한 물리치료사들이 자발적으

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설문지 응답이 완료되지 

않고 제출된 1명을 제외한 117명의 응답이 최종 자료

로 활용되었다.

2. 측정방법 및 도구

1) COVID-19 관련 업무의 피로도

본 조사에서는 COVID-19 관련 업무의 피로도를 

확인하기 위해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참여자들

이 업무를 통해 느끼는 피로도를 주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0.76으

로 나타났다

2) 직무소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

본 조사에서 사용된 직무소진 척도는 한국인에게 

타당화된 MBI 도구를 사용하였다. 감정, 고갈, 탈개인

화 및 자아성취감 저하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직무

소진 척도는 각각 9문항, 5문항, 8문항의 총 22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Shin, 2003).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0.89으로 나타났다.

3) 직무스트레스(short form of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SF)

본 조사에서 사용된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Chang 

등(2005)이 개발한 단축형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척도

(KOSS-SF)를 사용하였다.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

여,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

장문화 등 7개의 각 영역을 100점으로 환산하는 방식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스트레스

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Chang et al., 2005).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α= 0.87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과거 신종 감염병 유행의 

경험 유무, COVID-19 업무의 피로도는 기술통계량과 

빈도 분석을 하였다. 응답의 신뢰도를 제시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과거 신종 감염병 유무에 

따른 COVID-19 업무 피로도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

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여 평균 비교를 

하였다. COVID-19 업무의 피로도과 직무소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직무소진이 직무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측정 항목의 신뢰

도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 도구로 사용된 변수들의 신

뢰도(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신뢰성

(reliability)은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된 자료가 어느 정

도의 일관성을 나타내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서 설

문 응답자의 답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하였

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2.0(IBM SPSS Inc., USA)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통계 방법에서의 유의수준(α)은 

0.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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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COVID-19 관

련 추가 업무별 업무 피로도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31.41세로, 20∼29세 62명, 

30∼39세 38명, 40∼49세 14명, 50∼59세 3명이었고, 

평균 근무경력은 7.49년이었다. 응답자들의 성별, 학

력, 근무형태, 근무시간, 과거 신종 감염병(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유행 경험 여부 등의 

특성은 빈도표로 제시하였다(Table 1). COVID-19 관

련 추가 업무별 업무 피로도는 근무지 출입 인원 통제, 

근무환경의 소독 및 위생 업무, 감염관리 관련 교육 

업무, COVID-19 관련 물품 관리 업무, 감염관리 서류 

업무, 시간외 근무, COVID-19 환자의 치료 순으로 나

타났다(Table 2).

Veriable Frequency (n) Rate (%)

Gender
Male 77 65.8

Female 40 34.2

Educatioal background

Associate degree 7 6.0

Bachelor’s degree 73 62.4

M.S. degree 25 21.4

Doctor degree 12 10.3

Work organization

General practitioner 24 20.5

Semi hospital 42 35.9

General hospital 16 13.7

Senior general hospital 15 12.8

Educational facilities 7 6.0

etc. 13 11.1

Working hours

Less than 8 hours 28 23.9

8 hours to less than 10 hours 84 71.8

10 hours to less than 12 hours 3 2.6

More than 12 hours 2 1.7

Past experiences with new 

infectious diseases

Experienced 53 45.3

No experience 64 54.7

Table 1. Frequency table of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work organization, working hours and past experiences 

with new infectious diseases                                                                (n=117)

Additional work related to COVID-19 Fatigue (Score)

Treatment for COVID-19 Infected Patients 1.52±1.19

Control of the number of people entering the workplace 3.61±1.42

Disinfection and sanita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3.43±1.13

Infection control documentation 2.36±1.36

Education related to infection control 2.62±1.30

COVID-19 related commodity management work 2.38±1.28

Overtime work 2.31±1.49

Table 2. Fatigue from additional work related to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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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 신종 감염병 유행의 경험 유무에 따른 

COVID-19 업무 피로도의 차이

응답자들 중에 과거 발생했던 신종 감염병의 유행

과 관련하여 감염 대응을 경험한 그룹과 경험하지 않

았던 그룹 간 COVID-19 업무의 피로도에서 경험이 

있는 그룹은 3.06±0.94점, 경험이 없는 그룹은 

2.49±0.84점으로 과거 신종 감염병의 유행을 경험한 

그룹이 더 높은 피로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Table 3). 

3. COVID-19 업무 피로도와 직무소진 척도의 상관

관계

COVID-19 업무 피로도와 직무소진 척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였고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19)(p<0.05).

4. 직무소진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성과 영향력 

직무소진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성과 영향력을 확

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P<0.05). 또한 

adj.R2=0.25로 24.8 %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직무소

진은 B=0.43(p<0.05)로서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B의 부호가 양(+) 이므로 직무소진이 

1 증가하면 직무스트레스가 0.43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Table 4). 이는 Y=20.00+0.43X1 의 회귀식으로 나

타낼 수 있다(X1: 직무스트레스).

Ⅳ. 고 찰

본 연구는 COVID-19의 세계적 유행과 함께 국내 

의료현장에서 치료와 방역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의 업무 피로도, 직무소진, 직무

스트레스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을 통해 파악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의료현장에서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전염병

의 유행을 이미 경험한 물리치료사들이 COVID-19를 

통해 처음 신종 전염병을 대처하는 물리치료사들에 

비해 더 높은 COVID-19 업무 피로도를 나타냈다. 둘

Experienced No experience t p

COVID-19 work fatigue 3.06±0.94 2.49±0.84 3.43 0.00***

***p<0.00

Table 3. COVID-19 work fatigue differences based on past experiences of new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UC SC
T (p) TOL VIF

B SE β

(Constant) 20.00 3.77

MBI 0.43 0.07 0.51 6.27*** 1.00 1.00

F (p) 39.27***

adj.R2 0.25

Durbin-Watson 1.72

MBI: Maslach burnout inventory

UC: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C: standardized coefficients

TOL: tolerance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Table 4. Correlation and influence of occupational burnout and occupation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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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COVID-19 업무의 피로도와 직무소진과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COVID-19 업무 피로도가 

높아질수록 물리치료사의 직무소진 또한 높아졌다. 

셋째, 직무소진은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안전한 치료제의 개발과 백

신의 전 국민적 접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COVID-19 업무에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정책의 변화 상황 속에

서 업무량의 증가를 감당하고 있는 치료와 방역 인력

의 직무와 건강에 위협 요소가 된다(Wu et al., 2020; 

Zerbini et al., 2020). 본 연구에서 과거 신종 감염병의 

유행을 경험한 물리치료사에게서 COVID-19 업무의 

피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사례에

서 COVID-19 상황에서의 감정 고갈 정도가 과거 경험

했던 신종 감염병인 사스나 메르스 보다 높은 수준임

을 알 수 있었는데(Barello et al., 2020) 이러한 점은 

COVID-19의 대유행이 높은 감염 재생산지수로 그 끝

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과거 다른 신종 감염

병의 유행을 경험하고 성공적인 방역을 마친 기억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피로를 유발시키고 있

는 것은 아닌지 추측해볼 수 있게 한다. 

COVID-19 업무의 피로도가 높아질수록 직무소진 

또한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COVID-19 

방역인력의 직무요구도와 직무 자원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 연구에서 주관적인 업무 

강도와 업무의 과부하가 직무소진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Jang, 2021) 이는 본 연구에서 물리치료사

가 수행하는 COVID-19 업무의 피로도와 직무소진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선행연구에서

는 업무의 강도가 감정고갈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 

COVID-19 방역인력의 직무소진을 효과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관리와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Jang, 2021).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인 물리치료사

의 경우도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물리치료사 협회 등

의 여러 단체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나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직무소진은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

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심리

적이며 사회적인 속성을 갖는 인간의 갈등 상태를 표

현해 주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현대인의 정신보건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

다(Chang, 2002). 특히 업무관련 스트레스는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을 떨어뜨리고 이직의도를 높이게 되어 

직장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hin, 2013). 물리치료

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업무로 인한 부담이 

커 질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Lee, 2011) 이는 결국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나 업무의 

과중과 함께 증가한 직무소진이 직무스트레스를 높이

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뒷받침해준다. 결국 

COVID-19 업무로 직무소진이 커졌으며 이는 직무스

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OVID-19의 대유행으로 불가피하

게 생겨난 다양한 업무가 직무소진과 직무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이 어떠

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COVID-19 

업무는 직무소진을 증가시켰고 이는 직무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교육기관, 물리치료사 협회 등 다양한 기관

에서 이를 관리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

해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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